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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은 전 세계

적으로 건강한 노년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건

강한 노년의 삶을 위해 인지기능은 특히 중요하게 고려

되는 요인이다. 노인들의 인지기능 저하는 당사자의 삶

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부양가족과 사회에 커다란 부담

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서(Hurt et al., 2008), 고령자

의 인지기능 저하는 의료 영역의 역할과 사후대처도 중

요하나 사전 예방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Lee & Ko, 2018). 노화 과정의 일부분으로 진

행되는 인지기능의 점진적인 퇴화는 자연적인 생리적 

과정으로 간주되지만 노화와 함께 사회에서 점차 자기 

자리를 잃어가면서 노인들이 경험하는 제한된 사회적 

관계와 위축된 사회활동으로 인해 악화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Shankar, Hamer, McMunn, & Steptoe, 

2013). 이에 노인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지기능의 퇴화를 늦출 수 있도록 여러  실천적 

개입들이 모색되고 있다.

우울은 노인의 정신건강을 대표하는 지표로 인지기

능의 장애와 치매로까지 진행될 수 있으므로(Korean 

Geriatrics Society, 2015) 더욱 심각한 보건학적 이슈

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중재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은 인지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으로 간주된다(Ihle, Bavelier, Maurer, 

Oris, & Kliegel, 2020). 우울은 개인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타인과의 관계, 사회로부터의 고립에 의

해서도 발생하고 악화된다(Kawachi & Berkman, 

2001). 한편, 급속한 정보화에 따른 사회변화 속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노

인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의사소통을 하며, 사

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역할 

상실, 사회적 소외와 같은 노년기 문제를 극복할 수 있

는 유용한 수단으로 간주된다(Jun & Kim, 2015). 즉 

정보통신기술은 노인들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

하고 사회관계를 확장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수단

이다(Kim & Jun, 2017). 65세 이상 미국 노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

발하게 이용하는 노인들일수록 사회참여 활동이 더 활발

하였고(Kim, Lee, Christensen, & Merighi, 2017),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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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외부와 연결을 시도

한 노인들이 사회적 소외감과 외로움, 우울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 & Schulz, 2016; Schlomann, 

Seifert, Zank, Woopen, & Rietz, 2020; Tsai, 

Shillair, Cotten, Winstead, & Yost, 2015). 즉 사회

적 관계에서의 단절과 고립은 우울, 스트레스, 불안감 

같은 부정적 정서상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데(Oh et 

al., 2020),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상호

작용을 촉진하고 외로움이나 고립 같은 정신건강의 위

험요소를 제거한다면 인지기능 저하의 속도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Ihle et al., 2020). 

적절한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19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는 

코로나 19 예방에는 효과적이지만 사회적 고립을 부른

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노인은 코로나 19 치사

율 등의 위험성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훨씬 높기에

(Meo et al., 2020)  강도 높은 사회적 단절은 결과적

으로 감염성질환의 위험성에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라

는 위험까지 가중시킨다는(Vahia et al., 2020)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노인들이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정서 

건강과 인지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모색되었고, 

Shin, Yoon, Kim 과 Kim (2020)은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노인들

이 고립감과 우울감을 덜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인들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인지기능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였고,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사회적 참여와 우울을 연관지어서 효과를 본 연

구도 상반되는 결과(Park & Chung, 2019)를 보여서 

정보통신기술의 유용성에 의문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노인의 사회적 

참여, 우울의 매개효과를 통해 인지기능의 증진에 영향

을 미치는 지를 직렬매개효과 분석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수명의 연장과 사회의 급격한 발전은 현 시대의 노인

세대 내에서도 연령차이 뿐 아니라 교육, 사회 발전의 

경험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현 노인세대

를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75세 이전의 

전기 노인은 정보화 등의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

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75세 이후의 노인은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있음을 보였다(Lee 

et al., 2020). 실제로 2021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1)에 의하면 노인

은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저소득․농어민․고령층) 중에

서도 정보화수준이 가장 낮으며, 70대 이상은 60대의 

77.1%에 비해 46.6%로 수준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그러므로 Friemel (2016)은 노인의 정보통신

기술 활용 수준을 파악할 때, 65세 이상을 모두 동일한 

노년층 인구로 가정하여 분석한다면, 상대적으로 고령

화되고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7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시각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75세 이상 후기 노인으로 대상을 국한하여 

그들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우울의 직렬매개효과에 초점을 

두어 살펴봄으로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공될 비대면 

서비스 개발과 적용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후기 노인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사회적 참여와 우울을 직렬매개로 하여 인지기능에 미

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후기 노인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사회적 참여, 

우울, 인지기능 정도를 파악한다.

∙ 둘째, 후기 노인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사회적 참여와 

우울을 직렬매개로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후기 노인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사회적 

참여와 우울의 직렬매개를 통해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

는지를 검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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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1. 정보통신기술 활용도가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친다(직접효과)

∙ 가설2. 정보통신기술 활용도가 사회적 참여를 거쳐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간접효과)

∙ 가설3. 정보통신기술 활용도가 우울을 거쳐 인지기능

에 영향을 미친다(간접효과)

∙ 가설4. 정보통신기술 활용도가 사회적 참여와 우울을 

거쳐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간접효과)

3.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원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서 추출되었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조사로 2007년 법제화 

이후 3년 주기로 수행하는 조사이며, 2020년 다섯 번째 

조사가 수행되었다.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의 표본설

계 및 조사내용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고(승인번호 제

117071호), 교육을 받은 면접조사원이 2020년 9월 14

일-11월 20일에 TAPI(Tablet-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방식으로 일대일 직접 면접 조사를 수행하였

다. 연구자가 2020 노인실태조사의 원시자료를 사용하

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정보공개청구 공식절차

를 준수하여 사용승인을 요청하였고, 한국보건사회연구

원으로부터 청구승인을 얻은 후에 자료를 다운받았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는 969개 조사구의 65세 이상 노

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최종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대상자는 10,097명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만 75

세 이상 후기 노인으로 2020년 조사 당시 만 75세 이

상의 노인은 총 4,084명이다. 이들을 별도로 추출한 후

에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인지기능과 우울 문항이 무

응답된 케이스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최종적으

로 3,925명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었다<그림 2>.

 

4. 연구 변수

1) 종속변수

인지기능은 MMSE-DS (Korean Version of MMSE 

for Dementia Screening)로 측정되었다. MMSE-DS

는 단일화된 치매 선별검사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

발된 한국어판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로 지남력 

10문항, 기억력 6문항, 주의력 5문항, 언어능력 6문항, 

구성능력 1문항, 판단력 2문항으로 구성된 총 30문항의 

측정도구이다(Han et al., 2010). 각 문항에 대하여 정

답은 1점, 오답은 0점 처리하여 총합계 0-30점으로 산

출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879 이다.

2) 독립변수

우리 사회의 매우 빠른 정보화 발달 속도로 노인들의 

스마트폰 및 컴퓨터 등의 정보기기 활용도 매우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노인들의 정보기기 활용 현황

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조사에서 후기 노인

Figure 1. Stud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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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정도는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메

시지 받기 및 보내기’, ‘정보 검색 및 조회’,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음악 듣기’, ‘게임’, ‘동영상 보기’,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이용’,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애플

리케이션 검색 및 설치’ 활동 가능여부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활동에 대해 가능여부를 ‘예’, ‘아니오’로 응답하

게 하고, ‘예’는 1로, ‘아니오’는 0으로 처리하여 합산점

수를 정보통신기술 활용정도로 점수화하였다. 정보통신

기술 활용정도의 총 점수범위는 0점에서 10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매개변수

사회적 참여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이후 여유로

운 시간이 증가한 노인이 의미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2020 노인실태조사는 국

제지표와의 비교를 위해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United Nations(UN)의 

활기찬 노화지수(Active Ageing Index),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의 글로벌 에이지 워치 지수(Global Age 

Watch Index)등을 고려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에 

총 6개의 활동종류(여가․문화활동, 학습활동, 사회단체

활동, 자원봉사활동, 정당 및 정치단체, 종교단체 활동)

에 대해 각각의 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예’, ‘아니오’로 

응답하게 하고, ‘예’는 1로, ‘아니오’는 0으로 처리하여 

합산점수로 사회적 참여정도를 점수화하였다. 총 점수

범위는 0점에서 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참여가 

활발한 것을 의미한다.

우울은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DGS)로 측정되었다. 단축형 노인

우울척도는 지난 1주일 동안에 ‘현재 생활 만족, 의욕 

저하, 헛된 느낌, 지루함, 상쾌함, 불안함, 마음의 즐거

움, 절망의 느낌, 나가기 싫음, 기억력 나쁨, 살아있음에 

대한 즐거움, 쓸모없음, 기력 좋음, 희망 없음, 다른 사

람들보다 처지가 더 못함’에 ‘예’로 응답하면 1점, ‘아니

오’로 응답하면 0점을 주었다. 총 15개 문항으로 이중 

5개 문항(1, 5, 7, 11, 13)은 역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

였다. 점수범위는 0점에서 15점까지로 전체 문항의 총

점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단축형 노인

우울척도는 Cho 등(1999)의 연구에서 한국판으로 번역

된 것을 사용하였고, 개발 시 도구 신뢰도는 0.886이었

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846 이다. 

4)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노인의 우울과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

유형(단독 또는 동거),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의 6

개 변수를 선정하여 연구모형 검증에 투입하였다. 성별

은 여성은 0, 남성은 1로 코딩하였다. 연령은 만 나이로 

연속변수로 활용하였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는 0으로 

고졸이상은 1로 더미변수화하였다. 가구유형은 독거는 

0으로 가족구성원을 포함하여 동거인이 있으면 1로 더

미변수화하였다. 경제상태는 지난 한 해의 가구 총소득

(저축, 임대소득, 이자 등을 모두 포함)을 만원단위로 표

시한 값을 활용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1점부터 5점까

지 구분하여 높은 점수를 더 건강한 상태로 분석하였다.

Figure 2. Study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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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하여 SPSS 27.0프로그램을 이용

하였고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인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모형의 검증

을 위하여 PROCESS for SPSS macro를 활용하여 

Hayes(2013)가 제시한 매개변수가 2개인 직렬매개모

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직렬매개모형은 독립변수가 매

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매개변수 

간의 순차적 인과관계(M1->M2)를 설정하여 최종적으

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모형이다(Hayes, 2013). 매개효과의 유

의성 검정을 위하여 부트스트랩의 사례수를 5,000회로 

설정하였으며, 상한과 하한값의 범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하였

다. 주요 연속변수들의 정규성 분포를 확인하였고, 정규

분포하지 않는 가구 총소득의 경우에는 로그함수로 변

환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

로부터 심의 면제(SMUIRB ex-2022-007)를 받은 후

에 진행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변수 기술

통계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성

별로는 남성이 1,439명(36.7%), 여성이 2,486명(63.3%)

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75세에서 99세까지 분포하였고 

평균연령이 80.3세였다.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2,298

명(58.5%)이고 가족구성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 거주하

는 경우가 1,627명(41.5%)이었다. 교육수준은 초등학

교 이하가 2,768명(70.5%)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상태

는 공적 연금 등을 포함한 가구 총수입이 2,000 만 원 

이하인 대상자가 2,788명(71.0%)으로 가장 많았고, 주

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다가 72명(1.8%), 좋다 1,214

명(30.9%), 보통이다 1,468명(37.4%), 나쁘다 1,028명

(26.2%), 매우 나쁘다 143명(3.6%)의 분포를 보였다.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1>와 같다. 먼저 독립변

수인 정보통신기술 활용도는 0점에서 10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가지고 있고,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1.4점으

로 나타났다. 매개변수 중 하나인 사회적 참여는 0점에

서 6점까지의 점수 범위로, 6점 만점에 평균 1.1점이었

고, 두 번째 매개변수인 우울은 0점에서 13점의 점수 

범위로 15점 만점에 평균 3.7점의 값을 나타냈다. 단축

형 노인우울척도는 8점 이상을 우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 8점 이상은 555명(14.1%)

으로 조사되었다. 종속변수인 인지기능은 0점에서 30점

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 30점 만점에 평균 22.4점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은 Han 등(2010)이 제시한 정상 기

준값을 활용하여 성별, 연령, 교육연수별로 인지기능점

수를 구분하였을 때, 총 1,283명(32.7%)이 인지기능의 

저하가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변수 

간 상관계수는 -.135∼.318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공

차한계(tolerance),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와 Dubin-Watson 값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서 공차한계는 0.137-0.959로 0.1보다 크고, 분산팽창

인자는 1.042-7.300으로 10 이하, Dubin Watson 값

은 1.792로 2 이하로 분석되어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직렬매개효과모델의 가설 검증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효과(effect=0.380, 

t=8.79, p<.001)는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

었다. 즉, 정보통신기술 활용도는 인지기능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하여 Hayes(2013)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의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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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절차를 거쳤다. 부트스트래핑을 위해 표본을 5,000

번 재추출하여 신뢰구간 값으로 유의미성을 평가하였다. 

먼저 <가설 2> 정보통신기술 활용도가 사회적 참여를 거

쳐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간접효과(X->M1->Y)

의 크기(0.057)는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0.039, 

0.077)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참여의 매개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가

설 3> 정보통신기술 활용도가 우울을 거쳐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간접효과(X->M2->Y)의 크기(0.162)

는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0.001, 0.033)에 0을 포

함하므로 우울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 4> 정보통신기술 

활용도가 사회적 참여와 우울을 거쳐 인지기능에 영향

을 주는 경로(X->M1->M2->Y)의 특정간접효과(0.014)

는 부트스트랩 신뢰구간(0.009, 0.019)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참여, 우울의 직렬매개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보통신기술 활용

도는 사회적 참여와 우울을 경유하여 인지기능에 영향

을 주는 직렬매개효과가 있었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정보통신기술 활

용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참여와 우울

의 직렬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 노인실태조사자료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ain Variables of Participants      (N=3,925)

Category n(%) M±SD Min - Max

Gender M 1,439(36.7)

F 2,486(63.3)

Age(yr) 75 – 80 2,281(58.1) 80.3±4.2 75-99

81 - 85 1,190(30.3)

≥86 454(11.6)

Household Alone 2,298(58.5)

with family 1,627(41.5)

Education None 932(23.7)

Elementary 1836(46.8) 6.1±4.1 0-20

Middle school 636(16.2)

High school 401(10.2)

College and higher 120(3.1)

Income ≤1,000 1,548(39.4) 2,018±3,311 60-133,240

(unit: 10,000won) 1,001-2,000 1,240(31.6)

2,001-3,000 414(10.6)

3,001-4,000 259(6.6)

≥4,001 464(11.8)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good 72(1.8) 3.0±0.9 1-5

Good 1,214(30.9)

Moderate 1,468(37.4)

Poor 1,028(26.2)

Very poor 143(3.7)

ICT utilization 1.4±2.0 0-10

Social Participation 1.1±0.8 0-6

Depression Depressed 555(14.1) 3.7±3.3 0-13

Not depressed 3,370(85.9)

Cognitive Function Decline 1,283(32.7) 22.4±5.3 0-30

Not decline 2,642(67.3)
*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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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를 중심

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인 정보통신기술 활용정도는 10점 만

점 기준으로 평균 1.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75세 이상

의 후기 노인이 74세 이하의 전기 노인에 비해 정보화

기기 사용 역량이 모든 영역에서 낮게 나타났고(Lee et 

al., 2020), 74세 이전 전기노인의 50% 이상이 ‘문자 

받기와 보내기’를 모두 이용하는 반면, 75세 이상 후기

노인은 40.1%만 문자받기가 가능하고, 타 기능들은 

20% 미만으로 적게 이용한다는 보고(Kim, Kwack, & 

Nam, 2020)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은 74세 이하의 전기노인과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은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에 출생한 자로서 안정적인 

학업과 경제로 격변하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75세 이상의 

노년층은 광복이전에 출생한 세대로 일제 강점기 하에

서 학업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여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역량이 저하되어 있

는 상태이다. 고령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정보화역량의 

차이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에

서의 격차로도 이어진다. 그러므로 이들 연령층이 급변

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연령

층에 특화한 세심한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참여는 6점 만점에 평균 1.1점으로 나타났다. 

Lee 등(2020)은 2020 노인실태조사에서 전체 노인의 

여가활동이 2017년 4차 조사에 비해 85.1%에서 80.3%

로 다소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노인들의 활동 감소

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복지관 등의 노

인여가․문화시설 등의 잠정적 활동 중단 등으로 인한 것

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활동 감소는 노인들의 고립감, 

우울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본 조사에서 

75세 이상 노인들의 우울은 15점 만점에 평균 3.7점으

로 14.1%의 노인들이 우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Lee 등의 조사(2020)에서 보고된 65-69세 노

인의 8.4%, 70-74세 노인의 12.3%에 비해서 높은 수

치로, 감염병 유행의 시기에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

다고 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인지기능은 30점 만점에 평균 22.4점(남

자 23.7점, 여자 21.7점)으로 나타났다. Han 등(2010)

은 MMSE-DS의 측정 결과들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하

여 연령, 성별,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정상 기준값을 제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Main Variables        (N=3,925)

ICT utilization Social Participation Depression

r(p) r(p) r(p)

Social Participation .300(<.001)

Depression -.135(<.001) -.174(<.001)

Cognitive Function .318(<.001) .246(<.001) -.276(<.001)
*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Table 3. Significance Verification of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s*          (N=3,925)

Direct effect X on Y Effect SE t p LLCI ULCI

H1 .380  .043 8.79 <.001 .295 .465

Indirect effects X on Y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H2 ICT → SP → CF .057 .010 .039 .077

H3 ICT → Depression → CF .162 .009 -.001 .033

H4 ICT → SP → Depression → CF .014 .003 .009 .019

H1: Hypothesis 1, H2: Hypothesis 2, H3: Hypothesis 3, H4: Hypothesis 4,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utilization, SP: Social Participation, CF: Cognitive Function, LLCI: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SE: Standard Estimates
* Statistics were performed all adjusted for gender, age, household, education, income, health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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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7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인

지기능 값이 교육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24.12

점 이하인 경우, 여자는 26.26점 이하인 경우에 치매를 

의심하는 ‘인지저하자’로 판정된다. 본 조사의 대상자들

은 성별 정상기준 값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고, 남자

는 9.8%, 여자는 22.9%, 전체 32.2%가 인지기능 저하

가 의심됨을 보였다. 그러므로 이들의 인지기능 저하속

도를 늦추거나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인 후기 노인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사회적 참여와 우울을 매개로 인지기능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설을 검증한 결과, 정보통

신기술 활용도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 채택). Lee와 Tak (2020)은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많이 사용하는 노인들이 인지기능이 높았

다는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으

로 노인들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들과 교류하면서 지적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정보통신기술 활용도는 사회적 참여의 매개효과를 

통해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가

설 2 채택). 이는 생활 정보와 뉴스 검색, 복지기관 사

이트 정보 이용,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이메일, 채팅 등

과 인터넷 금융거래, 인터넷 쇼핑과 게임, 영화 내려 받

기 등의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하는 노인일수록 공적·사

적 네트워크가 증가하고(Lee & Myeong, 2010), 사회

적 참여가 활성화된다는 기존 연구(Kim & Jun, 2017)

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Kim과 Jun (2017)은 스마트

폰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수준이 

비이용 노인에 비해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즉, 노년

기의 활발한 정보통신기술 활용은 노인이 사회활동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고령자는 이동성

의 저하, 은퇴, 배우자 또는 지인의 사망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점점 줄어든다. 하지만 인터넷은 고령자의 신체, 

사회적 한계를 뛰어 넘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녀, 친구, 이웃과 소통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으므로

(Jun & Kim, 2015), 사회적 관계 유지에 기여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정보통신기술 활용도와 인지기능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가설 3 

기각). 이는 후기 노인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미흡할수

록 우울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Kim, 

Lee, & Kim, 2020; Um, Kim, Kim, Shin, & Kim, 

2020)와 불일치하고, 55세 이상 장노년층에서 스마트

폰을 활용하는 정도와 우울수준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Park & Chung, 2019)와는 일치

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미국의 은퇴한 노인들을 대상으

로 실시한 종단적 조사연구(Cotten, Ford, Ford, & 

Hale, 2014)에서 인터넷 사용이 은퇴한 노인들의 우울

증상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음을 볼 때, 본 연구의 결과

는 다른 측면으로 파악해 볼 여지를 준다. 즉 Kim과 

Jun (2016)은 정보통신기술 이용 여부보다는 이용에 대

한 만족도가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정도는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메시지 받기 및 보내기’, ‘정보 검색 및 조회’,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음악 듣기’, ‘게임’, ‘동영상 

보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 ‘전자상거래’, ‘금융

거래’, ‘애플리케이션 검색 및 설치’ 활동에 대한 수행 

여부이다. 이 활동들을 함에 있어서 노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불편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

지 않았다. 즉 노인들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편의성도 

있지만 사용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이 있고, 기기조작이

나 메뉴 사용에서 심리적인 위축과 장애를 경험한다면 

오히려 우울 같은 부정적 정서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

다. 그러므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느냐의 질문보다는 

사용하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사용에 어려움이

나 불편함은 없는지,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의 질적 정보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우울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후속연구로 진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보통신기술 활용도와 인지기능의 관계에서 사회적 

참여와 우울의 직렬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가설 4 채택). 즉 노인들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수록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서적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으므로 우울

감이 저하되는 반면, 사회 접촉이 적은 노인은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기존 연구결과

(Kim, D. H. et al., 2020; Um et al., 2020)와 일치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36권 제2호●

248

하였다. Morris 등(2014)도 스마트 기술로 인한 사회적 

연결성은 노년집단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감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노년기 정보통신

기술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부분적으로 

사회활동 참여 수준의 증가를 매개로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에 정보통신기술 활용과 함께 종교모임, 자

원봉사활동, 여가 모임, 시민단체 참여 등 노인들의 사

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형태의 노력도 병행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기존 국내 정보화교육이 컴

퓨터를 중심으로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은 매우 부족하

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Kang, Ju, Lee, 

Yun, & Jang, 2019) 노인의 실제 정보화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에서 노인의 

실생활에서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수준을 파악하고 단계

에 따른 역량 강화로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유행으로 우리사회는 빠

르게 비대면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실제로 다양한 비대

면서비스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상황에서 속속 도입

되었고, 보건복지부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태블릿 PC

를 통해 생활 및 지역정보, 건강운동, 인지활동에 관하

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감지

기(센서)를 활용하여 노인의 평소 생활방식에서 벗어난 

이상행동을 모니터링으로 발견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

나 정보화서비스의 대상자인 노인들이 서비스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본래의 정책의도를 실현하기 어렵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정보화 활용 능력 향

상을 위한 기기 보급 및 교육의 적극적 접근과 함께 정

보 이해력을 확대하기 위한 고령자 친화적 정보 제공 

접근 시도가 공공정책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Lee et al., 2020).

이 연구는 정보통신기술 활용 관련 연구에서 상대적

으로 소외되었던 75세 이상 후기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

들의 정보통신기술 사용이 사회적 참여, 우울을 경유하

여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는 의미

가 있다. 또한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에 이르는 과정을 

단편적인 변수를 통한 인과관계로만 살펴본 것이 아니

라, 변수 간의 복합적인 과정으로 살펴보고자 하였고 결

과적으로 정보통신기술 사용, 사회적 참여, 우울, 인지

기능의 단계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성과도 보여주었

다. 그러나 2차 자료 분석으로 여러 제한점들이 제기되

었다. 첫째, 노인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활용 여부로만 

파악하여 활용 정도의 용이성, 능숙성, 편리성 등을 반

영하지 못하였다. 이 한계는 정보통신기술 활용 과정에

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정서를 간과하게 하는 오류

를 범하게 하므로 향후 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편감

과 그 이유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포함하여 실제로 

노인들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도와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와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후속연구

가 수행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사회적 참여의 정도를 

각종 활동의 참여 여부로만 파악하여 실질적인 참여 정

도, 참여 경험에 대한 질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는 노인의 사회적 참여와 우울의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 파악하게 하는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활동의 횟수와 참여 정도, 만족감 등에 대한 

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변

수 간 순차적이고 구조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었으나, 

단면조사가 갖는 기본적 한계로 인과성을 확증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

을 바탕으로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인지기능 유지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유용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로 노인들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여부 외에 정보화사

회에서 노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참여 등의 질적 특성

을 반영하는 종단적 연구가 진행될 것을 제안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정보통신기술 활

용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참여와 우울

의 직렬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 노인실태조사자료

를 활용하였으며, 직렬매개모형 검증을 통해 정보통신

기술 활용이 사회적 참여와 우울을 순차적으로 거쳐 인

지기능에 이르는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처럼 노년

기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부분적으로 사회적 참여와 우

울을 매개로 인지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

구의 결과는 향후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

에 종교모임, 자원봉사활동, 여가 모임, 시민단체 참여 

등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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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력도 병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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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on Cognitive 

Function in Old Age: Verification of the Serial Mediation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and Depression*

Lee, Hanju (Associated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angmyung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raw practical implications applicable to the field 

by analyzing a double-mediator model of social participation and depression in relation to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cognitive function. Methods: The 

data from the Fifth Living Profiles of Older People Survey in Korea was used, and the sample 

included 3,925 people, 75 years of age or older.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PROCESS macro test were used for verification of the double mediator model. Resul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CT utilization was rated at an average of 1.4 out of 10, social participation 

at an average of 1.1 out of 7, depression at an average of 3.72 out of 15, and cognitive function at 

an average of 22.42 out of 30. Second, ICT utiliz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ognitive function. 

Third,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between ICT utilization and cognitive function 

were significant. Fourth,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between ICT utilization and cognitive 

function were not significant. Fifth, the serial double mediator effects leading to ICT utilization, 

social participation, de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 were significant. Conclusion: The study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maintaining and protecting cognitive function in the vulnerable elderly 

through the utilization of ICT.

Key words : Age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Cognition, Social participation,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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